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신입생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과도한 입시경쟁

에 놓였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의 전
환기이다[1]. 또한 심리적, 정서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책임을 가지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사회에 
나가기위한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이다[2]. 이와 관련하
여 대학신입생들은 입학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정서적 독립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
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3].

이러한 정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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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음주문제 및 자해시도 경험 정도를 분석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C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참여한 
대학신입생 마음건강실태 조사에서 최종 326부로, 수집된 데이터는 t-test, 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해시도의 
경험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I 결과,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해경험과 
성별이며, 우울과 불안을 투입한 회귀모형 II 결과 우울, 성별이었다. 이처럼 대학신입생의 우울, 성별, 자해시
도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높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측요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대학신입생∣스마트폰∣중독∣우울∣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associated factors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freshme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6.0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ogistic reg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I. the factors affecting were self-injury attempt experience, gender. The results 
of regression model II with depression and anxiety were depression and gender.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 program related to predicting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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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쉽게 해소하기 위해 대학신입생은 스마트폰 사용에 
더 몰입하게 되고, 어른들의 규제 없는 자유로운 사용
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4][5]. 통계
청의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학
생이 포함된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25.2%로, 이는 
30대 18.9%, 40대 16.8%, 50대 15.6%보다 20대 이상 
성인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년대비 30대는 0.8%p, 40대는 0.6%p, 50대는 
0.5%p가 증가하였으나 20대는 전년대비 1.2%p가 상
승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실정이다[6]. 미국정신
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진단 분류에 의하면 (DSM-5) 인
터넷 중독을 반복적이고 과도한 행동인 행위중독으로 
규정하였고, 행위중독인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를 말한다[7]. 또한 스마트폰 중독은 행위중독의 일종으
로 물질중독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8]. 대학신
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초조, 
불안,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움 등 정신적 긴장감과 
일상생활 장애를 유발하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주며[9], 우울,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등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어떠
한 요인들이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되는
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에 만족하지 못해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며 특히,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관계 유지 수단으로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다[11]. 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심리
적 특성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이 있고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한다[12]. 또한 대학생의 우울과 
충동성[13][14], 자아존중감[15]과 자아 탄력성[16]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
력과 정신건강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17]이 있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일반적 특성으로
는 성별, 연령, 외모 만족도, 운동, 음주 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0][18]. 이처
럼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요인과 일반적 특성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대학신입생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하는 자

율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대인관계
와 새로운 학업과 진로의 선택, 이성문제 등의 큰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신입생들이 
휴학과 자퇴를 고려하게 된다[19]. 한국사회 대학신입
생들이 우울과 불안의 정신적인 문제를 과반수이상 경
험하고 있고[20], 이는 곧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
다[12][13].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스마트
폰 중독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대학생과 관련되어 있
고 대학신입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관련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시기에 스마트폰 중독은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과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10] 스마트폰 중
독에 대한 빠른 예방을 위해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
련 있는 심리적 문제인 우울, 불안과 대학신입생의 개
인별 특성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떻게 관련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음주문제 및 자해시도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
안, 음주문제 및 자해시도 경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음주문제 및 자해시도 
경험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음주문제 및 자해
시도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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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 지역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 주민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부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 지역의 대학신입생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
중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의수준=.05, effect 
size=0.15, power=.95, predictors=10 일 때, 172명
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 C 지역 1개 정신건
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신입생 마음건강실태 조사
에 참여한 대상자로 하였으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대상자로 3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총 340부를 배부하여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자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응답률 95%인 총 
326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해 요구된 대상자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전공학과, 현재 함께 살

고 있는 사람, 정신과 병력, 신체적 병력을 포함하였다. 
그밖에 최근 1년 간 음주로 인한 문제(학교생활, 대인
관계, 법적 문제)와 최근 1년 간 자해시도 경험을 포함
하였다.

3.2 스마트폰 중독(SAS-SV)
SAS-SV는 스마트폰 중독 성향을 선별하고, 스마트폰 

중독의 성향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어진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이다[21]. 총 
10문항으로 1-6점까지 Likert 6점 척도로 평가되며, 
남자는 31점 이상, 여자는 33점 이상을 스마트폰 중독
군으로 본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3.3 우울(PHQ-9)
PHQ-9은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최근 
2주 동안의 기간 안에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
는 검사이다[22]. DSM-Ⅳ[23]의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한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0-3점 Likert 척
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
었다.

3.4 불안 (GAD)
범불안장애의 선별과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24], 총 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0-3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
위는 0~2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
안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진단

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 주민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부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를 이용하였고, 사
전에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공개 및 자료 분석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센터는 사전에 해당 대
학의 기관장과 상담센터의 협조를 구한 후 2019년 5월 
10일부터 30일 까지 센터의 직원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 설문
지를 배부하고 직접 수거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
한 익명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연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
건강복지센터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수집된 자료를 파일로 받
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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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1)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음주문

제 및 자해시도 경험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음주문제 및 자해시도 경험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3) 스마트폰 중독,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2.3%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평균 
19.34±1.83이며, 전공학과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과
가 45.1%, 생명공학 분야의 학과가 39.9%, 예술 분야
의 학과가 15.0%로 많았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은 ‘가족과 함께’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룸메이트와 함께’ 가 40.2%로 나타났다. 
정신과 병력과 신체적 병력, 음주문제를 가진 사람은 
각각 전체에서 5.5%, 15.6%, 4.9%를 차지하였고, 자해
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1%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6)

2. 대상자의 우울, 불안 및 스마트폰 중독
대상자의 우울, 불안 및 스마트폰 중독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평균점수는 
60점 만점에서 평균 21.34±10.34점이었고, 남학생 중 
위험군은 71명(34.9%)으로 여학생 중 위험군 57명
(46.3%) 보다 낮았으며, 남녀 전체 위험군은 128명
(39.3%)이었다. 우울은 27점 만점에서 평균 
4.09±4.97점이었으며, 위험군은 45명(13.8%)이었다. 
불안은 21점 만점에서 평균 2.77±3.84점이었으며, 위
험군은 18명(5.5%)로 나타났다. 

Table 2. Depression, Anxiety and Smartphone 
Addiction of Participants   (N=32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t=-2.95, p=.005), 자
해시도의 경험(t=3.39,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26)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Age 19.34±1.83세

Gender Male 203명(62.3)
Female 123명(37.7)

Major course
Engineering 147명(45.1)

Biotechnology 130명(39.9)
Art 49명(15.0)

House mate
Family 174명(53.4)
Friends 131명(40.2)
Alone 21명(6.4)

Psychiatric history Yes 18명(5.5)
No 308명(94.5)

Physical history Yes 51명(15.6)
No 275명(84.4)

Drinking problem Yes 16명(4.9)
No 310명(95.1)

Self-injury
attempt

Yes 10명(3.1)
No 316명(9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artphone Addic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20.04±9.53 -2.95
(.005)Female 23.50±11.26

Major 
course

Engineering 21.15±9.89
2.69

(.069)Biotechnology 22.58±10.99
Art 18.61±9.51

House 
mate

Family 21.52±10.63
.08

(.448)Friends 21.54±9.90
Alone 18.57±10.69

Psychiatric history Yes 21.33±10.09 -.00
(.997)No 21.23±10.37

Physical history Yes 22.37±12.00 .77
(.440)No 21.15±10.22

Variables M±SD / n(%)
Smartphone Addiction 21.34±10.34

Risk group in male (SAS-SV 뽧31) 71(34.9)
Risk group in female (SAS-SV 뽧33) 57(46.3)

Risk group total 128(39.3)
Depression 4.09±4.97

Risk group (PHQ-9 뽧10) 45(13.8)
Anxiety 2.77±3.84

Risk group (GAD-7 뽧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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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조사된 변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
(r=.47, p<.001), 불안(r=.4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47)

5. 스마트폰 중독 영향 요인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Durbin-Watson 통계량 1.60, 공차한계(tolerance) 
0.26∼0.99로 0.1를 초과하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1.0∼3.7로 10미만으로 모든 독립변
수는 자기 상관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
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스마트폰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던 성별과 자해시도 경험을 더 미화하여 투입한 
회귀모형 I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59, 
p<.001), 자해시도 경험(β=.17, p=.002)과 성별(β
=.15, p=.007)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두 변
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5.0%였다. 즉, 
여학생에서, 자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I에서 상관관계분석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우울과 불안을 투입한 
회귀모형 II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5.28, 
p<.001), 우울(β=.32, p=.001)과 성별(β=.11, p=.033)
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두 변수의 종속변수
에 대한 분산의 설명력은 23.0%로 증가하였다. 즉, 여
학생에서,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N=326)

Tolerance .26-.99, VIF 1.0-3.7, Durbin-Watson 1.60

Ⅳ. 논의

본 연구는 C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 주민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부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로,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총점 60
점에서 평균 21.34±10.34점으로 본 연구 도구의 스마
트폰 중독 기준은 남자는 31점 이상, 여자는 33점 이상
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 대상자군의 스마
트폰 중독 수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도구는 다르지만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른 연구들[25][26]에서도 대상
자군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일반적 사용자군에 해당
한다는 결과가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39.3%로 선행연구들의 
18.3%[26]와 25.3%[1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의 
대학생이, 전문대생보다 4년제 대학생이[27], 전공으로 
직업이 정해진 학생들보다 전공과 무관한 대학신입생
들이[25] 낮은 학교 만족도와 미래 직장을 구해야하는 
불안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어[25-27] 본 
연구의 표본추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지역, 학교, 전공
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20대의 스마트폰 과의

Drinking problem Yes 23.93±14.46 1.02
(.304)No 21.20±10.10

Self-injury attempt Yes 32.10±14.57 3.39
(.001)No 21.00±10.02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β t p Adjusted 
R2 F(p)

I
Gender (F=1) .15 2.72 .007 .050 9.59

 (<.001)
 Self-injury 

attempt(Yes=1) .17 3.19 .002

II

 Gender (F=1) .11 2.13 .033 .230 25.28
 (<.001)

Self-injury 
attempt(Yes=1) .07 1.28 .201

Depression .32 3.34 .001
Anxiety .14 1.53 .125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r(p)

Smartphone Addiction 1
Depression .47 (<.001)

Anxiety .4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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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이 성인 그룹 중에서 가장 높고 작년대비 1.2%p가 
상승해[6]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성별, 
자해시도의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선행연구들[10][11]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여
학생 위험군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대상자군이 서로 다른 지역이
고,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들로 연구 환경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학생들에서 스마트폰 중독 고
위험이 높다는 결과는 대학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스마
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성별이 중요한 변수임
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스
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자해시도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들을 한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법
으로 자해를 하는 행위[28]가 대학생의 불안정한 상황
에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선별검사 시 성별, 자해시도 경험의 다각도의 사전검사
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결과 우울, 성별과 
자해시도 경험 순이었다. 선행연구[11-13]에서도 우울
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우울성향이 높은 대학신입
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호선, 장승호의 연구에[11] 의하면 우울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를 스마트폰
으로 대신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한
다. 그리고 대학생의 우울에 관련된 연구[29]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확대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학신입생은 고등학교
때까지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였고, 갑
자기 확대된 인간관계를 스스로 넓혀야 하는 스트레스
를 받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학신

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해 우울 등의 심리, 사
회적 문제를 가진 대학신입생을 조기 선별하여 효과적
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성
별 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30] 성별이 스마트폰 중독
의 관련요인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여
학생의 관계지향적인 성향으로 사회적 관계 유지 수단
으로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용 차이로 남학생보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다고[10]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에 세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자
해시도 경험이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 자해시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어 본 연구 결과만으로 스마
트폰 중독에 자해시도 경험이 영향요인이라 확언하기
에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자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서 충동적으로, 화나는 정서 표출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자해를 한다는 연구[31]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4][5]하고, 스마프폰 중독이 충동성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에[13][14]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
서와 같이 자해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신입생에게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시 올바른 정서 표출, 스트레스 관리, 정서관리에 대해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적용해 대학신입생이 학교 생활
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C 지역의 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
한 2019년 ‘지역사회 주민의 마음건강실태자료’ 중 일
부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연구라는 것과 횡단연구라
는 한계점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
한 지역의 다양성 및 설문기간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연
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
는 여러 지역이 협조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설문기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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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와 스
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신입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우울, 성별, 자해시도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신입생
들에게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중재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선별검사 시 필요한 요인들과 부정적인 정서관리,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더불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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